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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경제는건설산업이견인차역할을해왔다

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. 최근복지사회를위한여러

좋은제언들이나왔으나, 건설이야말로국민의편의를제

공하고국가경제에중추적인역할을하는복지사업이라

할수있다. 건설은국민삶의질향상에절대필요조건인

인프라와주거시설공급외에도오일쇼크등세계적위

기때마다달러를벌어들여국가경제발전의초석을다

져왔다. 

건설기술인들이해외에서이뤄놓은훌륭한건설성과

물들은세계속에건설한국의위상을드높이고있다. 그

럼에도불구하고합당한평가를받기는커녕오히려부정

적눈초리를받고있는게현실이다. 이번페루헬기참사

에서보듯이우리건설기술인들은열악한환경속에서도

국가경제발전을위해묵묵히땀을흘리고있다. 

이처럼우리나라경제발전을위해노력하는건설기술

인들이곧대한민국의국가홍보대사라는사명감을가지

고해외건설시장에서최고의건설기술인이될수있도

록그위상을더욱높여야한다. 이를위해건설기술인들

이변화된시장환경에맞춰기술력을향상함으로써국제

적인기술인으로서의역할과능력을충분히발휘해야하

겠다. 

지난 5월 30일총 80억달러에달하는이라크신도시

건설공사계약체결과함께해외수주5,000억달러시대

를맞이하였다. 지난해말무역 1조달러시대가개막된

데이어맞이한해외건설수주5,000억달러시대의도래

는우리산업계가이룬또하나의쾌거라할것이다. 그만

큼 우리 건설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

앞으로의실적확대도기대되고있는것이다. 

최근국내외를막론하고건설산업을둘러싼환경은급

격하게변화하고있으며, 세계건설기술력또한하루가

다르게발전하고있다. 글로벌경제위기에따라건설산

업이주춤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, 국내적으로는새로

운 건설시장의 창출에 힘써야 하며, 국외적으로는 해외

시장진출을더욱확대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. 과거

국내의사회적목표가양적팽창이었다면경제성장의안

정화 시기로 평가되는 현재는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

있다. 

건설기업과 건설 기술인들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

않고우수한기술축적과고도의전문인력양성을통해

고부가가치의지속가능한글로벌건설시장을적극개척

해나아간다면더욱성장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. 특

히, 그동안 플랜트 위주로 해외건설 수주가 급증하면서

해외건설전문인력양성계획이플랜트를중심으로마련

되고있으나, 토목등타분야에대한인재양성도확대되

어야한다. 최근세계적으로성장하고있는에너지절약

형건설과관련한인력을선제적으로집중양성할필요도

있다.

현재건설산업의현실이건설기술인들의긍지와자부

심을약하게하고있는상황이지만, 새로운발전과성장

에대한기회도충분히가능한시점이기도하다. 새로운

건설산업혁신은품격과책임감을갖춘우리건설기술인

들의인식변화와이를위한노력으로부터시작될수있

음을알고, 새로운변화를즐길줄아는깨어있는건설기

술인이되어야할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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